
대물동산, 사면이 완만하고 위는 평평하다. 서쪽에서 촬영.

다려도, 조천읍 북촌리 앞바다에 있다. 남서쪽 서우봉에서 촬영. 김찬수

대물동산은 대려물동산 또는 대려물오름이

라고도 한다.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

다. 뚜렷한 분화구가 있는 화산체라기보다

는 침식되고 남은 낮은 지형에 가깝다.

지역에서는 대려수악(大呂水岳)으로 쓴

사례가 채록되어 있다. 한자의 뜻대로 읽으

면 큰 대(大) 음률 려(呂) 물 수(水) 큰

산 악(岳) 이다. 그러나 이 표기가 뜻을 나

타낸 것인지, 소리를 빌려 쓴 것인지는 분

명하지 않다. 오늘날의 대물동산 은 대려

물동산 에서 가운데 음절이 약해져 빠진

말일 것이다. 그렇다면 이 한자표기는 소리

를 옮겨 적은 것일 수 있다. 그런데 사람들

은 대물동산 이라는 소리에 이끌려 이를

대+물 의 구조로 보고 설명해 왔다. 2006

년에 나온 북제주군 지명총람(하) 은 대

물동산 을 대물 이 있는 동산에서 붙은

이름이라고 했다. 또 이 대물 은 예전에

있던 큰물인데, 2~3년 전에 매립되어 지금

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.

그러나 대물동산 은 대려+물+동산 에

서 줄어든 이름으로 보인다. 이렇게 줄어든

이름을 다시 큰물이 있었던 동산 이라는

뜻으로 풀이한 셈이다. 대 라는 음에는 이

미 대려 가 줄어든 흔적이 들어 있다. 따

라서 이 이름의 뜻을 알려면 먼저 대려 가

무엇을 뜻하는지 밝혀야 한다.

제주도 지하수정보관리시스템에는 송당

리의 용천수로 올로래기물 거슨새미 돌오

름물 등이 올라 있고, 밧돌오름샘물도 따로

확인된다. 하지만 대물동산 대려물동산 대

려물오름에 딸린 샘은 확인되지 않는다.

북제주군 지명총람(하) 은 대물이 2~3년

전에 메워졌다고 했다. 그렇다면 그보다 앞

선 지형도에서 그 물을 확인할 수 있지 않

을까? 그러나 지금 볼 수 있는 축소 이미지

와 목록 정보만으로는 대물동산 부근의 우

물이나 못 기호를 뚜렷하게 읽기 어렵다.

다른 여러 정황까지 함께 살펴보아도 대

물동산 의 대물 을 큰물로 볼만한 역사

민속 지명은 확인되지 않는다. 대려물 의

원뜻은 조선지지자료 , 일제강점기 지형

도와 지적원도, 송당리의 현지 발음을 서로

대조한 뒤 판단해야 한다.

송당리에 샘과 용천수가 실제로 있었던

것은 분명하다. 그러나 그것이 대물동산의

물 과 직접 이어진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.

채록된 표기 대려수악(大呂水岳) 의 수

(水) 만 보고 샘이 있는 오름 이라고 풀이

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약하다. 특히 수

(水) 는 토박이 이름의 마지막 음절 물 을

한자로 옮긴 음차자일 수도 있다. 또는 대

물 자체가 실제 물과 관계없는 하나의 고

유지명일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.

더구나 대물동산은 자체 높이가 17m밖에

되지 않는 매우 낮은 구릉이다. 제주에서

물 은 땅에서 솟는 샘만 뜻하지 않는다. 빗

물이 고이는 못 물통 습지 움푹한 저지대를

가리키기도 한다. 송당리에는 집중호우 때

물이 고이는 속칭 큰물 도 알려져 있다. 그

러나 그곳은 대물동산과 거리가 멀다.

지형을 살펴보면 대물동산은 능선이 평

평하여 르 라고 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

럽다. 자체 높이도 낮지만 사면까지 완만하

여 정상 가까이까지 밭으로 이용한다. 정상

역시 넓고 평평하다. 따라서 대려물의

물 은 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, 르 가

줄어든 형태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.

한편, 제주 지명에는 이처럼 평평한 땅을

로 나타낸 곳이 꽤 많다. 앞에서 여러

차례 살펴본 것처럼 은 돌오름의

돌 , 도레오름의 도레 , 다래오름의 다

래 , 라미의 라 와 뿌리가 같다.

은 평평한 지형을 가리키는 몽골어계

고어다. 능선이 평평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

면이 넓적하고 평평하다는 뜻에 가깝다. 몽

골문어 칼카어 칼미크어에도 매우 비슷한

발음이 나타난다. 투르크어에서는 뒤~뒷

으로 나타난다. 과 뒤 는 소리는 다르

지만 뜻은 같다. 대물동산의 원래 이름을

대려물동산 으로 본다면, 이 이름도

계 지명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. 실

제로도 위가 평평한 지형이다.

조천읍 북촌리 앞바다에는 다려도가 있다.

기록에는 다려도, 다래여(多來礖), 달서도

(獺嶼島), 달여도 등으로 나타난다. 여 는

제주 해안 지명에서 흔히 쓰는 말로, 바닷

물 위로 드러나거나 밀물 때 잠기는 암초와

바위섬을 뜻한다. 따라서 다래여는 본래

다래라고 부르는 여 , 곧 다래라는 이름을

가진 암초나 바위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.

현재 널리 쓰이는 한자 표기는 달서도(獺

嶼島)다. 북제주군의 지명총람 을 비롯한

여러 제주 지역 소개 자료에는 섬 모양이

물개를 닮아 달여도 또는 달서도라고 불렀

다 는 설명이 되풀이된다. 그러나 달(獺)은

본래 수달 달 이지 물개를 뜻하는 글자가

아니다. 달서도(獺嶼島) 를 글자 그대로

읽으면 수달이 있는 바위섬 에 가깝다. 또

섬이 물개를 닮았다는 판단은 바라보는 방

향에 따라 달라지는 전형적인 형상유추이

다. 물개를 닮아 생긴 이름 임을 보여 주

는 오래된 기록도 제시되지 않았다. 오히려

기존 이름인 다래여 달여 의 소리에 맞추

어 달(獺) 자를 붙이고, 뒤에 물개 형상

이야기가 더해졌을 가능성이 있다.

더구나 달서도(獺嶼島) 는 서(嶼) 와

도(島) 가 모두 섬을 뜻해 의미가 겹친다.

이는 토박이 지명에 한자를 거듭 덧붙이는

과정에서 생긴 후대 표기일 가능성을 높인

다. 이런 점을 생각하면 다려도는 섬의 생

김새나 배열을 나타낸 토박이말이거나, 지

금은 뜻을 잃은 제주어 또는 고대 지명어로

보아야 한다. 그렇다면 원래 이름은 여

또는 섬 일 수 있다. 소리가 이어지면

려여 또는 려

섬 이 된다. 이런 점

에서 다려도도 대려

물동산과 같은 계

지명어일 가능성이

있다. 대려물동산은

위가 평평한 모루이

고, 다려도는 위가 평

평한 섬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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